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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축구광인 '호랑나비' 가수 김흥국이 3년 전부터 자제해왔던 축구 시
합에 다시 나서게 됐다. 회오리 연예인 축구단의 열성 멤버로 50년 가까이 축구를
해온 열성팬인 김흥국은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줄기세포 연골재생시술을 받고 최
근 좋아하던 축구를 재개했다. 

 

김흥국 씨는 "오랜 세월 과격하게 볼을 차면서 무릎연골이 손상됐다"며 "연골이 마
모돼 퇴행성관절염이 생겼고, 무릎통증으로 축구 게임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왔는데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무릎 상태가 개선돼 다시 축구화를 신을 수 있게 됐다"고 말
했다. 

 

무릎연골은 크게 섬유성인 '반월상연골판'과 유리성 연골로 나뉜다. 반월상연골판
은 무릎관절의 쿠션 역할을 해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게 좋지 않다. 유리성 연골은
뼈를 감싸는 단단한 연골로 뼈와 뼈가 마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연골 사이의 공간에는 윤활유인 히알루론산이 분비되면서 무릎관절이 부드럽게 움
직이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축구 같은 과격한 운동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반월상연골 또는 유리성 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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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모 및 손상된다. 이런 경우 히알루론산 연골 윤활유 분비가 줄어들면서 무릎
관절이 뻣뻣해질 수도 있다. 

무릎 연골 질환은 크게 연골이 많이 마모되는 '퇴행성관절염'과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연골파열'로 나뉠 수 있다. 기존 치료법은 진통제 및 소염제 복용,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효과 없을 경우 연골을 절제 또는 '청소'하는 수술을 시행한
다. 퇴행성관절염이 심할 경우는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박재우 미프로의원 원장은 "염증이 일어난 연골을 걷어내는, 다시 말해 '청소'하는
수술은 오히려 퇴행성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인공관절치환술도 의료기술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수술 후 '뻗정다리'가 되는
경우가 적잖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복부나 엉덩이,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줄기세포는 양이 충분한데다
재생능력이 우수해 연골을 재생할 만큼 조직복원능력이 뛰어나다. 수술로 인한 부
담감이나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가수 김흥국 씨는 "자신의 잉여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바로 주입하므로 안전
하다는 의사의 설명에 부담감이 없이 시술에 응했고 시술 후 7일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무릎 움직임도 좋아져 축구를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우 원장은 "자가지방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바로 무릎에 주사하는 형태로 주입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암이 생길 확률도 전혀 없고, 내시경을 이용했을 경
우에 나타나는 줄기세포 손실이 초래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및 남가주대 의대를 졸업한 박 원장은 이곳에서 배
운 재생의학 테크닉을 바탕으로 2009년 줄기세포 전문 클리닉을 개원했다.
2011년에 지방줄기세포 관절치료 사례는 그 해 영국 'BMC' 저널의 최고 의학사례
로 꼽혀 'BMC 의학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척추질환, 폐기종, 남성갱
년기, 치매, 파킨슨병, 안면마비, 말초신경병증, 대상포진후 신경통증 등으로 줄기세
포치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까지 2300여건을 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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